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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이 점차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2010년은 애플사의 아이폰 
등장으로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미래의 공산품 시장을 지배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은 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는 눈이 단지 그 자체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기반이며 산업의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요소라고 바뀌기 시작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기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력의 핵심은 인력이고 인력을 키우는 
교육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양적인 수요도 충족을 못 시킬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부족한 인력을 양성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이 산업의 수요를 못 맞추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는 그 이유만을 주장하며 부실화된 교육을 고집하고만 있을 수 는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들을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 
지를 생각해 보고 이를 실천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이미 우리와 경쟁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변화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을 마무리 하면서 2011년에는 적어도 작은 변화라도 
실천에 옮기고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 개편 방안과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하여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 하였읍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대학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 변화하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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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병주 이화여대 교수
  

개회사  박수용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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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 education and curriculum in China

만    찬

사회: 이관우 한성대 교수

4:00~4:30 SW공학표준커리귤럼 박수용 소프트웨어공학소사이어티 회장

4:30~5:30 패널 토의           강교철 포항공대 교수

      유영수 오토에버시스템즈 상무

      이상은 NIPA SW공학센터장 

      이우복 삼성전자 수석

      정연대 N3Soft 사장

주제 1 : 산업체의 소프트웨어 인력문제

주제 2 : SW공학 표준커리귤럼과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4:00-5:30   그랜드볼룸 102호1 부  

6:00-9:00   그랜드볼룸 101호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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